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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역문화자원 콘텐츠 발굴 사업은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기초 활동을 지원하는 
사업으로, 접수된 108건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서류심의, 보완질문 
형식의 인터뷰 심의 등의 단계별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10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.

○ 계획의 우수성, 사업의 적정성, 사업수행능력, 기대효과 등의 심의기준을 중심에 놓고, 정성적 
평가를 토대로 그 결과의 상대평가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였으며, 특히 해당 지역 고유
의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. 다만 사업취지에 맞지 않거나 추
진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
○ 모든 각 지역은 경기라는 지역적 문화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각 단위 지역의 특색
이 있기에 타 단위 지역과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번 심의에서는 단위 지역의 특색
을 잘 살피고 독특한 문화자원을 잘 찾았는지 여부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
방법들,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준비된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선정
하였습니다.

○ 이번 지원에서 지원자/단체가 가진 문화적 논리와 개별성을 토대로 지역 내 유∙무형의 자산
을 재탐색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유의미한 제안들이 많았던 반면, 문화재나 지역 관련 사료史
料를 그대로 수용하여 지원자/단체의 그간 활동과 단순 연결한 다소 작위적 접근들도 다수 
눈에 띄었습니다.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치는 역사적, 학술적 자료 생산이 아닌, 과정에
서 이어지는 삶- 삶터- 사람의 연결에 있을 것입니다. 지역 문화 예술 기획에서 빈번하게 등
장하는 특정 지역의 가치, 이슈의 반복 재생산에서 벗어나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, 이
에 따른 잊힌 가치를 발굴하는 다각화된 제안들이 절실해 보입니다. 

○ 지역 내 고유한 콘텐츠를 발굴해내는 과정에서 주민 인터뷰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다
수 보였으나 정작 ‘인터뷰’ 과정에 대한 고찰이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. 주민의 구술채록의 
목적만을 강조한 사업들은 자칫 주민을 도구화, 대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. 이
에 선정된 단체들은 사업에서 주민인터뷰를 실행하게 될 경우, 자신의 생애사 혹은 삶의 터전
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, 또 좋은 인터뷰란 무엇인지에 대해 당사
자적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
○ 늘 그렇듯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,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/단체들이 있습니다. 선정되지 못
한 지원자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각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예술
가, 기획자, 활동가님들께서는 힘을 잃지 않고 다음을 도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
